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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생활 곳곳 탄소중립 실천 선도할 13개 공동체 활동 개시
 - 13개 탄소중립 시민실천 공동체에 운영비 6백만원 지원해 탄소중립 실천 -

  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인식 확산을 위해

‘2023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’시범사업 참여공동체 13개팀

을 선정해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사업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공동체 구성을 통해 탄소중립 

생활 실천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사업이다. 지난 2월 공모를 통

해 총 13개팀을 선정, 팀별 6백만원씩 총 1억5천만 원을 지원해 탄소 

중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. 

이날 간담회에는 13개팀 참여공동체와 시에서 양성한 14명의 활동가

들이 참석해 생활실천 선도사업의 중요성을 공감했으며, 참여공동체

의 배출원 조사 및 자료수집방법, 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방법, 중간

평가 및 성과검증 등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.

참여공동체는 청라반도유보라2.0아파트 등 8개 공동주택과 이바유치

원 등 2개 유치원을 포함하는 13개팀이며,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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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중립 인식 게시판 운영 △탄소포인트 가입활동 △음식물 쓰레기 

줄이기 △대중교통 이용하기 △1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등의 다양한 

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.

백민숙 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은 “2045 탄소중립도시 비젼 실행을 위

해서는 시민들의 기후행동실천이 매우 중요하다”라며“인천시민의 

자발적인 공동체 조직을 구성해 탄소중립 생활실천 프로그램을 계획

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간담회”라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6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